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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정보

	성명
	이정민
	학번
	2017310902

	소속단과대학
	경영대학
	소속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파견구분

(해당 칸에 O표)
	교환학생
	0
	파견국가
	독일

	
	해외수학생
	
	
	

	파견대학이름

(영어로기재)
	Cologne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021
	학년도
	1
	학기
	~
	2021
	학년도
	1
	학기
	


	수학 정보 1: 출국 전

	출국일
	2021년 1월 22일
	학기 시작일
	2021년 2월 1일

	비자 종류
	Studienvorbereitung
	비자 발급 소요 기간
	4주

	비자 신청 절차
	출국 약 두 달 전에 주한독일대사관(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8층), 04637)에 가서 필요한 서류(비자신청서 2부, 여권, 여권사진 2매, 독일해당대학 입학허가서 2부, 성균관대학교 재학증명서(영문) 2부, 토익 또는 토플 성적표 2부, 강의언어확인서 2부, 보험계약서 2부, 슈페어콘토 증명서 2부, Motivation letter(영문) 2부) 등을 구비한 채로 방문하여야 한다. 슈페어콘토(재정증명서)는 N26 은행을 이용해 개설하였으며, 거주예정개월 수 X €861 만큼 본인 N26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N26을 통해 슈페어콘토를 개설하게 되면 독일 공보험(Techniker Krankenkasse)과 사보험을 모두 해결해준다. 입금 후 N26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슈페어콘토 증명서와 보험증명서등을 인쇄하면 된다. 

	항공권 정보
	출국 한달전에 구매를 하였고, 프랑크푸르트행 국내 항공사 직항편을 구매했다. 아무래도 초행길인데 경유하는 외항사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구매하였다. 가격은 70만 원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국 전 준비 사항
	짐을 부치지는 않아서 저렴하게 부치는 법은 잘 모르겠다. 큰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챙겨갔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EU 지정 Green Zone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착해서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본인은 착륙 후 이미그레이션에서 10초만에 통과했지만 입국이 걱정되는 사람은 여권에 찍힌 비자 이외에 입학허가서와 기숙사 계약서, 그리고 PCR 음성확인서를 챙겨가면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신청기간은 (https://www.cbs.de/en/campus-life-students-life/living-in-cologne/accommod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학기 말에 다음학기 신청을 받는다. 쾰른 캠퍼스는 총 3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면 CBS Student Residence를 추천한다.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iLive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CBS Student Residence는 학기당 €2,460정도 했던 것 같다.

	수강 신청
	수강신청은 한국대학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CBS International Office에서 신청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준다. 총 15학점을 들을 수 있으므로 5개의 Module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고를 수 있지만, Semester별로 섹터가 나뉘어져 있는데, 뒤로 갈수록 난도가 높다. 본인이 하고 싶은 Module을 선택한 뒤, 국제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서명을 받고, 스캔한 뒤 CBS International Office에 보내주면 신청완료이다. 하지만 수요와 난이도를 학교 측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신청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확정 시간표는 학기 시작 직전 StuPo에서 확인가능하다. 수강신청 변경을 원하는 경우 CBS International Office에 어떤 과목을 어떤 것으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경우 반영을 해준다.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wdwt58/222142007713

	기타 유의 사항
	학점예정인정신청서는 도착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개강을 해야 수업 실라버스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GLS에 제출을 해야 한다. 개강을 해도 공식적인 실라버스를 받기 위해서 교수님들께 직접 이메일을 돌려야 하기에 좀 수고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과목명과 ECTS, 코스 학습 목표 등이 적히지 않으면 성균관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라버스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한다.


	수학 정보 2: 현지 도착 후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이동 방법
	ICE → 쾰른 시내버스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걸리는 시간
	대략 두 시간

	수강 과목

	학기
	학수번호
	분반
	과목/프로그램 이름
	평가

(1~10점)

	2021학년도 1학기
	N/A
	N/A
	21st Century Management & Leadership Essentials
	9

	2021학년도 1학기
	N/A
	N/A
	Capital Markets
	7

	2021학년도 1학기
	N/A
	N/A
	Corporate Tax and Management
	6

	2021학년도 1학기
	N/A
	N/A
	German Language Course
	8

	2021학년도 1학기
	N/A
	N/A
	Global Managment
	9

	
	
	
	
	


	
	
	
	
	

	
	
	
	
	

	
	
	
	
	

	수업 관련

	수업진행방식
	불행하게도 21년 1학기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었다. 도서 대출 또는 인쇄를 위해 가끔 캠퍼스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숙사에서 수업을 들었다. 주로 Microsoft Teams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며, 과제 제출 역시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뤘다. 학기당 한 번만 치르는 시험은 성균관대와는 달리 측면에 따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며, Moodl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면과 학생 얼굴, 그리고 주변 소음만을 측정했다.

	평가방식
	실라버스를 받아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채점이 되는지 Module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따로 출석을 체크하지는 않으며, 녹화된 강의는 StuPo에 교수가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 Microsoft Stream에서 재시청을 할 수가 있다. Module당 두 개의 코스가 진행되는데, 코스별로 평가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수강한 Capital Markets에는 Financial Markets와 Financial Instruments라는 두 개의 코스가 있었는데, 앞의 코스는 100% 프레젠테이션 & 보고서로 평가를 했고, 뒤 코스는 학기말 시험 100% 반영이었다. 두 코스의 산술평균이 Module과 성균관대에 반영되는 최종학점이다.

	웹사이트
	수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없음

	기타 유의 사항
	독일 교수님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참여도가 반영되는 코스도 있고, 안되는 코스도 있지만 반영되지 않더라도 시험 평가가 아닌 발표나 레포트로 평가되는 코스의 경우 평가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어로 발표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하고 싶은 말만 똑바로 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 회화에 능숙하지 않다.

	기숙사 / 숙소

	기숙사/숙소 이름
	CBS Student Residence
	숙소위치(교내/외)
	교외

	비용/1학기
	€2,460
	평가(좋음/보통/나쁨)
	좋음

	웹사이트
	https://www.cbs.de/en/campus-life-students-life/living-in-cologne/accommodation/

	기타 유의 사항
	위 기숙사로 신청할 시에 유의할 점: 1. 남녀공용기숙사이며 남녀 화장실이 구분 되어있지 않음. 2. 사진과는 방이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 원룸과 비슷한 크기. 3. 기숙사 담당관리인 역시 CBS Full-time 학생이므로 친해지면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음. 4.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주방이기 때문에 가끔 위생적이지 못할 때가 있음. 5.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Gaede Straße)이 있어 접근성은 용이함. 6. 방음이 잘 되지 않음. 7. 타국 학생들과 항상 같이 지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교적 목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지임. 8. 무사히 입주를 하게 되면 학기 초에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City of Cologne에 Register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방문 전에 온라인 신청은 필수이며, 기숙사입주시 제공되는 Wohnungsgeberbeschinigung 서류와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문화 및 여가 활동

	COVID-19로 인해 1학기에는 모든 축제가 전면 취소되었음. 평소의 경우 봄에 긴 연휴가 있어서 Carneval이라는 지역축제가 있음. 본인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큰 행사들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CBS Student Residence에는 넓은 뒷마당이 있어서 그 곳에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거나 바비큐파티를 했었음. 친해진 학생들끼리 근처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렌터카로 돌아다니기도 함.

	파견 대학의 지원

	담당자 성명
	Larissa Weidner
	담당자 Email
	international.office@cbs.de

	담당자 직함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상담실시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기타 지원 사항
	CBS는 교환학생을 많이 받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한 편의가 많이 제공된다.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시에는 위의 이메일에 문의하면 보통 24시간 이내로 답장을 해준다.


	수학 정보 3: 입국 전

	입국일
	2021.06.15
	학기 종료일
	2021.06.02

	항공권 정보
	비자 종료일은 한참 남았었지만 기숙사를 저 날에 퇴실해야 했어서 부득이하게 저 날짜에 귀국하게 되었다. 스카이스캐너로 약 한 달 전에 암스테르담 경유 인천행 항공권을 €460에 구매하였다. 쾰른/본 공항 뿐만 아니라 근처에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등 공항들이 많기 때문에 출발 공항을 달리 하여 여러 경로를 찾다보면 최저가 항공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구매 시에는 대행사가 아닌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기를 권장한다. 본인 역시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스탄불 경유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했다가 돈을 환불 받지 못할 뻔 했다.

	입국 전 준비 사항
	부득이하게 귀국시 짐이 많아지게 된 경우 국제소포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제소포는 근처 Deutsche Post에서 보낼 수 있는데, 무게마다 다르지만 약 5kg의 의류를 한국에 보낼 경우 약 €50이 들며, 2주정도 소요된다. 겨울 옷 등의 짐을 미리 부쳐놓고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숙사 퇴사
	담당 관리학생이 학기가 끝나갈 무렵 퇴실 예정일을 묻는다. 학기 종료 후 최대 2주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며, 더 머무르고자 할 경우에는 거기서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거나 AirBnB를 이용해야 한다. 퇴실할 때에는 파손 및 오염 여부를 담당 관리학생이 살펴보는데, 이상이 생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 €500에서 빠져나간다. 보증금은 대략 퇴실 수 2달 후 송금했던 계좌에 다시 입금된다.

	파견 종료 절차
	따로 없다.

	웹사이트
	N/A

	기타 유의 사항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입국 후에도 StuPo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독일에서 가져와야 할 문서는 없다. 하지만 출국 전에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Deregister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잡아야 한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은 채로 유럽을 떠나게 되면 다음에 독일에 입국할 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기타

	만족도

(해당 칸에 O표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0
	
	
	
	

	소감/총평
	COVID-19 시국에 교환학생 파견이 말이냐는 주변의 만류와 걱정어린 시선과는 달리, 굉장히 만족했던 학기였다. 감염병으로 인해 캠퍼스도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지만, 그 나름대로 기숙사 내에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그 덕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끼리 더욱 친목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출국 전 본인은 해외교환학기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교환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는 것과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들을 하고 오기였다. 학점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경쟁이 한국보다 치열하지 않아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았다. 경험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영어로 24시간 얘기하는 환경 속에서 한 학기를 지내다보니 좀 더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한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영어 회화 능력 역시 대폭 향상되었다. 다시 한 번 갈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만큼, CBS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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